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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일상에서 전경이 되는 물체나 배경이 되는 맥락에 다르게 주의를 배분하는 주의 
편향성은 문화에 의해 형성되어 7세 이후부터 성인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
나 발달 초기부터 양육자가 문화 전달자로서의 문화적 주의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지를 입증하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한국 3~5세 아동과 어머니 
127쌍의 장면 묘사 과제에서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고,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 개인차가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을 예측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
과, 전반적 묘사에서 3~5세 아동과 어머니 모두 전경 중심적 주의 패턴을 보여 기
존 한국 성인 연구 결과와 달리 북미의 주의 편향성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또
한, 연령을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전경 물체 묘사 경향성은 자녀의 전경 묘사 경향
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여 양육자가 문화 전달자로서 자녀의 주의를 발달 초기부터 
형성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문화적 주의 편향성, 장면 묘사, 문화 전수, 양육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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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고 습득하는 과정에
서 주의는 정보 처리의 기본 관문으로 핵심적 역할
을 한다. 어떤 대상에 먼저 주목하고 더 많은 주의
를 할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하여 저장하게 되는 정
보의 종류와 질이 달라지는데, 주의는 지각, 기억, 
실행 기능, 학습과 같은 다른 인지 과정과 긴밀
하게 상호 작용하기 때문이다(Anderson, 2002; 
Senzaki & Shimizu, 2022).

우리의 시각 세계는 기본적으로 객체와 배경을 
내포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 장면의 
시각 정보를 처리하거나 습득하려 할 때, 정보 처
리의 목표에 따라 장면의 중심에 있는 전경 물체에 
주의를 우선 배당할 수도 있고, 장면의 특정 측면
이나 장면 전체의 배경에 주의를 배분할 수도 있다
(Darby et al., 2021). 

성인의 경우, 장면의 정보를 처리할 때 목표한 
바에 따라 주의를 조절하여 전경과 배경에 대한 주
의를 달리 배분할 수 있으나 4~6세의 학령전기 아
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경 물체 편향적인 주
의 배분 양상을 보이고(Darby et al., 2021), 어릴
수록 이와 같은 물체 주의 편향성은 더 강력히 나
타난다(O’Hanlon & Read, 2017). 

물체 주의 편향성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배경보다 특정 물체에 주의를 기
울이는 것은 물체의 명칭을 습득할 때 지시 대상에 
주목하고 명칭과 지시 대상을 연결하도록 도와 단
어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Suarez-Rivera et al., 
2019).  

그런데 다양한 대상에 대한 선택적 주의 패턴
은 인간의 내재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에 의해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난
다(Masuda, 2017; Senzaki & Shimizu, 2022; 
Vygotsky, 1930; 1978). 개인의 표현과 자율성

을 강조하는 북미 문화권(Marcus & Kitayama, 
1991; Triandis, 1995)의 성인들은 배경보다는 
전경의 물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물체 편향적 주
의 경향성을 보인다(분석적 주의 편향성(analytic 
attention bias)이라고 함, Nisbett et al., 2001). 
반면에 개인의 자율성이나 독립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와 조화를 강조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인들
은 배경이나 맥락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전체
적 주의 편향성(holistic attention bias)을 보였다
(Masuda, 2017; Masuda & Nisbett, 2001). 이러
한 결과들은 문화적 맥락이 개인의 주의 편향성의 
토대가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Masuda, 2017).

문화에 따른 주의 편향성의 차이는 7~9세 아동
에게서도 관찰되어 발달 초기부터 문화적 맥락이 
주의 편향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
되었다(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미국의 아동들은 전경의 물체를 중심으로 묘사하는 
물체 중심적, 혹은 분석적 주의 편향을 보였다. 반
면에 일본 아동들은 전경보다 배경과 맥락에 중점
을 둔 묘사를 하여 전체적 주의 편향을 보였다. 그
리고 이러한 차이는 6~7세에 출현하여 8~9세에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관찰되었다(Imada 
et al., 2013). 

유사하게 일본과 캐나다의 아동들에게 애니메이
션을 본 뒤 장면을 묘사하도록 하였을 때, 아동 
혼자 수행할 때는 두 문화권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장면을 묘사
하도록 하자 문화권의 차이가 나타나 사회문화적 
맥락 차이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Senzaki et al., 
2016).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7~9세 아동을 중심으
로 나타났고 4~6세 아동에게서는 관찰되지 않아 
주의 편향성 형성에 문화적 경험의 축적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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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발달 초기 문화적 경험은 주로 양육자를 통해 

형성된다. 발달 초기 아동의 사회적 반경이 가정과 
양육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적 
주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에도 양육자는 핵심적 역
할을 하게 된다. Senzaki 등(2016)의 연구에서 홀
로 장면을 묘사할 때는 문화적 차이를 보이지 않던 
일본과 캐나다의 아동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 그 
차이를 드러낸 것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주의 편향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자
의 문화적 영향은 발달 초기부터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6~18개월 영아 자녀에
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동안 기록된 어머니의 발화 
내용을 비교 분석한 Senzaki와 Shimizu(2020) 연
구에 따르면, 미국 어머니들은 장면 묘사에서 전경 
객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일본 어머니들은 배경과 전경 객체 사이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세 자녀를 둔 미국과 일본의 어머니 장면 묘사 
비교에서도 개별 물체에 중점을 둔 미국 어머니의 
묘사와 달리 일본 어머니는 객체 간의 관계 묘사
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Senzaki & 
Shimizu, 2022).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부터 양육
자가 가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녀와의 상호작
용 과정에서 꾸준히 전수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
한다.

그러나 5세 미만의 아동에게서는 문화권에 따른 
주의 편향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웨덴과 
짐바브웨의 9개월 영아 모두 일상 장면을 바라보
는 양상에서 유사한 주의 할당 패턴을 보였고(Tu 
et al., 2025), 중국과 미국의 2세의 주의 양상
(Waxman et al., 2016)과 3~4세의 일본, 미국 아
동(Shimizu et al., 2021), 5세의 일본과 독일 아

동(Kӧster et al., 2018)의 주의 배분 양상에서도 
문화 간 차이보다는 유사한 패턴이 관찰되었다. 이
러한 결과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적 경험
이 충분히 축적되고 내재화되기 이전에는 아동의 
자발적 주의 할당 패턴에 반영되지 못하고, 문화적
으로 형성된 주의 패턴은 사회화 과정이 더 이루어
진 6, 7세 경부터 나타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측정 방식이나 과제 수행의 맥락에 따
라 더 어린 나이에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영향이 
관찰된 보고들도 존재한다. 에빙하우스 착시 과제
를 사용하여 일본과 미국의 3~8세 아동의 시선 반
응을 추적한 Senzaki 등(2025)에서는 전체적 주
의 편향이 있는 일본 아동이 착시에 더 취약하다
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3~4
세 아동에게서도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Senzaki와 
Shimizu(2022)에서도 일본의 3~4세 아동이 어머니
와의 상호작용 이전에는 미국의 아동과 유사하게 
물체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 응시 패턴을 보였
으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직후에는 배경으로의 주
의 분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웃는 얼굴, 슬픈 얼굴, 그리고 중립적 표정의 얼
굴 자극을 5개 배열하고, 가운데 제시된 얼굴이 슬
픈지 기쁜지를 판별하도록 고안된 사회적 Flanker 
과제 수행 결과에서도 6~7세 일본 아동만이 아니
라 4~5세 일본 아동이 캐나다 아동에 비해 주변 
얼굴 자극의 방해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맥락적 주의 편향성이 이 시기에도 발달하여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었다(Senzaki et al., 2018). 같은 
주의 집행 과제에서 얼굴이 아닌 물고기가 향한 방
향을 탐지하도록 하면 일본 아동의 수행이 캐나다 
아동보다 더 정확하여 주변 자극의 방해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Senzaki et al., 2018). 
이는 일본 아동이 사회적 Flanker 과제 수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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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방해가 사회적 요소에 대해 주의를 달리 배분
하는 문화적 요인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다(Senzaki et al., 2018). 

종합하면, 영아기와 같은 발달 초기부터 양육자
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전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양육자의 경
향성이 이르면 3세부터 주의를 배분하는 패턴에 영
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직
접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주의 형성에서 양
육자의 문화적 영향을 문화 내 개인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Rozin, 2003).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더라도 구성원이 문화적 편향을 
보이는 정도는 다를 수 있고, 자녀에게 전수되는 
정도도 다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위해 별도의 
중재나 개입 없이 양육자와 3~5세 자녀가 각기 같
은 장면을 묘사할 때 주의 패턴을 관찰하였다. 그
리고 양육자의 주의 편향성에서의 개인차가 3~5세 
자녀의 주의 편향성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를 충분한 표집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
였다. 

관련하여 한국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자녀
의 동일한 장면 묘사를 비교 분석한 김미자(2024)
의 연구 시도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양육자의 
문화적 편향성이 클수록 그 자녀의 문화적 편향성
도 어머니와 같은 방향성을 보일 가능성이 엿보였
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최근 Carstensen 등
(2024)의 중국, 미국 3~12세 아동 장면 묘사 과제 
분석에서도 어느 정도 관찰되었는데, 두 연구 모두 
3~5세 아동의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이 시기에 출현하는지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는 제시되지 못하였고 이를 재검증해야 할 필
요성이 남아있었다.

양육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연구의 경
우에도 양육자와 함께 과제를 수행하거나(Senzaki 
et al., 2016) 과제 수행 전에 양육자와 일시적
으로 상호작용하도록 하였을 때에만(Senzaki & 
Shimizu, 2022) 양육자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가 보인 문화적 주의 편
향성에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이라는 개인차 관
점으로 접근하였다. 다만, 과제 수행 중에 일시적
으로 발생한 것인지 평소 문화적 영향이 축적되고 
어느 정도 내재화되어 나타난 것인지를 판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나아가 급격한 산업화와 교육 수준의 변화 등으
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크다(김동노, 2023; 김
재현, 최영은, 2025; 나은영, 차유리, 2010; 윤혜
령, 최영은, 2023; 이경원, 2013; 전종우, 2022; 
Santos et al., 2017). 한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 
속하고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 중심적인 집
단주의 문화권으로 고려되었다(Rhode et al., 
2016). 실제 한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장면 묘사 연
구를 진행한 Tajima와 Duffield(2012), Rhode 등
(2016)에서는 한국 성인이 일본 성인보다 배경을 
언급하는 경향성이 강하고, 중국 성인보다도 배경
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언급하는 전체적 주의 편향
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18~36개월 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의 장면 묘사 패턴을 보면, 첫 언급은 전경 객체 
비중이 상당히 높았고, 전체 언급에서도 전경과 배
경에 대하여 비중이 유사하게 나타나(김재현, 최영
은, 2025) 기존 한국 성인의 전체적 주의 편향성과
는 다른 양상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육자가 어떠한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지를 재검토하고, 이러한 가치가 문화적 주의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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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성을 보이는지, 나아가 양육자에게 형성
된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일상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녀에게 이른 시기부터 전수되어 자녀의 주
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
펴볼 필요성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양육자가 지닌 문화적 가
치를 살펴보기 위하여 Singelis 등(1995)이 개발
한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여 3~5세 
자녀를 둔 한국 양육자가 두 차원에서 어디에 중점
을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주의 중심 문화
맥락은 개별 객체에 대한 주의 편향성을 강화하고 
반대로 집단주의 중심 맥락은 전체와 맥락적 주의
를 촉진한다고 고려되므로 이 척도로 측정된 양육
자의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가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관련성을 보이는지 검토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살펴보고자 양육자
와 자녀가 같은 장면을 각기 어떻게 묘사하는지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해 장면을 묘사한 내용에서 전경
과 배경을 언급하는 비율을 추출하여 양육자의 장
면 묘사에서의 주의 편향성이 자녀의 장면 묘사 양
상을 예측하는지 그 관계를 검토하였다. 장면 묘사 
과제는 여러 과제 중에서도 문화적 경향성을 잘 드
러내는 과제인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이다(Cao et 
al., 2024).

마지막으로 장면 묘사 과제로 측정된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자기 보고 척도로 측정된 개
인주의-집단주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 어머니와 3~5세 자녀의 장면 

묘사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주의 편향은 어떠한 양
상을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한국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
의 개인차는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설명하
고,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3. 한국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는 장면 
묘사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어를 사용하는 어머니와 
3~5세(41~68개월) 아동 166쌍이 참여했으며, 그 
중 39쌍은 아동의 참여 포기(15명), 부모 혹은 형
제의 중도 개입(8명), 기술적 어려움(16명)으로 인
해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 
포함된 어머니-아동은 총 127쌍이다. 본 연구의 자
료는 김미자(2024)와 정유진(2026) 석사 연구에서 
해당 자료를 발췌한 것이다. 

나이에 따른 경향을 살핀 선행 연구(Imada et 
al., 2013; Senzaki et al., 2016)의 접근법에 따라 
아동을 나이 별로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3세 집
단(41~47개월)에는 39명(M = 43.67개월, SD = 
1.72, 여아 16명), 4세 집단(48~59개월)에는 56명
(M = 53.29개월, SD = 3.55, 여아 25명), 5세 집
단(60~68개월)에는 32명(M = 63.72개월, SD = 
2.56, 여아 21명)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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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장면 묘사 과제에 사용된 자극의 예시(Jurkat et al., 

2021에서 차용함).

연구도구

장면 묘사 과제
참가자들은 Jurkat 등(2021)에서 사용한 자극인 

자연 또는 도시 배경 앞에 있는 동물 또는 탈 것으
로 구성된 장면 4장을 보고 장면을 묘사하는 과제
를 수행하였다(그림 1 참조). 선행 연구와 달리 아
동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먼저 장
면을 묘사하였고, 이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합류하
여 같은 장면을 자녀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따라
서, 어머니는 자녀가 어떻게 장면을 묘사하였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혼자 장면 자극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 아동에게 장면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선생님이 00
(아동 이름)이에게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 그림들
은 선생님은 볼 수 없고 00(아동 이름)이 혼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야. 선생님은 그림이 너무 궁금
한데 무슨 그림인지 이야기해줄래? 설명해줄 수 있
을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장면 묘사를 요청하
였다. 아동이 장면을 설명하는 동안 연구자는 경청
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반응으로 고

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음” 등으로 아동의 
설명을 듣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아동의 묘사에 대
해서는 별도의 피드백을 제시하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다만, 아동이 장면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거나, 한마디만 한 경우 연구자는 “또?”, “더 이
야기해줄래?”, “그리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아
동이 장면에 대해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
다. 아동이 더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의사 표현을 
한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며 연구자는 “이 그림
도 설명해줄래?” 등과 같이 표현하며 장면 묘사를 
요청하였다. 아동이 사용한 장면 과제와 같은 자극
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장면 묘사 과제를 진행하였
기에 아동이 양육자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머니 
대신 아버지가 아동의 뒤에서 앉은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동의 장면 묘사가 끝나면, 어머니가 돌아와 자
녀에게 같은 장면을 묘사하도록 요청하였다. 과제 
시작 전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혼자 그림을 
보시고, 아이에게 그림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의 
반응이나 응답과 관계없이 어머니의 설명이 중요해
요. 하나의 그림 설명이 끝나면 다음 그림으로 바
로 넘겨주세요.”라고 요청하였다. 연구자는 과제 
안내 이후 아동과 어머니에게서 약간 떨어진 곳에 
앉아 개입하지 않았다. 어머니 과제에서 아동과 어
머니의 상호작용은 중요치 않기에, 어머니 과제 중 
아동이 앉아있는 것을 힘들어하면 공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하였다. 

어머니 문화적 가치 설문지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Singelis 등(1995)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척도(The 
Individualism Collectivism Scale, INDCOL)를 
사용하였다. INDCOL 척도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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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을 수평적, 수직적 차원에서 각각 측정하는 척
도로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 
HI),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 VI),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 HC),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 VC)로 4
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 점수가 산출된다. 

각 4개의 하위척도는 8개 문항, 총 32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수평적 개인주의(HI)는 자율적인 자아를 가정하지
만, 개인이 타인과 지위 면에서 거의 동등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예, 한 개인은 다른 사람들로부
터 독립적으로 개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수직적 
개인주의(VI)는 자율적인 자아를 가정하지만, 개인
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고 불평등을 예상하는 경
향이 있으며 특히 경쟁이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난
다(예. 나의 일을 남들보다 잘하는 것은 중요하다). 
수평적 집단주의(HC)는 개인이 자신을 집단의 일
부, 또는 하나의 측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평등이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난다(예, 나에게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수
직적 집단주의(VC)는 개인이 자신을 집단의 일부, 
또는 하나의 측면으로 여기지만 집단 구성원들이 
서로 다르고 일부는 다른 구성원보다 더 높은 지위
를 가진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해당 문화
적 가치를 강하게 지니는 경우, 불평등을 용인하고 
집단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중요하게 여길 가능성
이 있다(예, 나는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면 
아주 싫어하는 활동도 할 것이다)(Singelis et al., 
1995).

본 설문지는 문항 순서만 다른 두 가지 유형 A, 
B로 구성하여 제공되었다. 두 유형 간의 통계적 동
질성 및 구체적인 신뢰도 검증 결과는 연구 결과
에 제시하였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62로 나타났다. 
아동의 어머니에게 두 유형 중 하나의 설문지를 

제공하였고, 32개 문항 모두 1점(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9점(매우 그렇다) 사이로 평소 생각하던 바
와 같이 응답할 것을 요청하였다. 각 4개의 하위척
도는 최소 8점부터 최대 72점까지 산출되며 이를 
문항 수(8)로 나누어 하위척도 별 평균값을 계산하
였다. 평균값 계산 결과, 네 개의 하위척도는 최소 
2.625점부터 최대 9점까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
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대한 사전 안내 이후 아동
과 연구자가 장면 묘사 과제를 먼저 수행하였다. 
연구실 내 분리된 공간인 상담실에서 연구자와 아
동은 책상을 중간에 두고 마주 보고 앉은 채로 장
면 묘사 과제를 한 차례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아
동 외 타인은 해당 공간에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하
였다. 다만, 아동이 부모와 분리가 어려운 경우 어
머니 대신 아버지가 함께 공간에 들어와 아동 뒤에 
앉아있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아버지가 함께한 
경우, 개입을 삼가도록 안내하였으며 과제에 개입
한 경우, 해당 아동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동과 연구자가 연구실 내 상담실에서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어머니는 상담실 밖 로비에서 문화
적 가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어머니의 설문지 작
성과 아동의 과제가 종료된 후, 어머니와 아동은 
연구실 내 상담실에서 연구자와 함께 어머니의 장
면 묘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때, 어머니는 이전 
연구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아 연구자의 안내에 따
라 아동에게 장면을 묘사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이 
묘사한 장면들은 같은 장면들이었고, 장면 제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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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같았다. 어머니와 아동이 동일한 자극을 사용
하여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기에 서로의 주의 편
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연구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다. 모든 과제 수행은 참가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기록하였고, 이후 전사 및 코딩 과정에 
사용되었다. 

장면 묘사 발화 코딩
아동과 어머니의 발화는 모두 전사한 후, 

Masuda와 Nisbett(2001)에서 사용한 ‘Michigan 
Fish Protocol’ 방법을 사용하여 코딩하였다. 본 
코딩 방법의 신뢰도는 89% 이상으로 보고되었다
(김재현과 최영은, 2025; Carstensen et al., 
2021; Masuda & Nisbett, 2001; Senzaki et al., 
2014, 2016; Senzaki & Shimizu, 2022). 

아동과 어머니가 각 장면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을 ‘첫 언급’으로 배경 혹은 전경 중 하나로 코
딩하였다. 이후 전경과 배경에 대한 묘사를 각각 9
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9개 항목과 예시는 다
음과 같다. 1) 전경/배경 개체에 대한 단순 명명
(예. “강아지”, “구름”, “자동차”), 2) 전경/배경 개
체에 대한 속성 묘사(예. “작은”, “노란색”), 3) 전
경/배경 개체에 대한 숫자 표현(예. “말 한 마리”, 
“돌이 많다.”), 4) 전경/배경 개체의 감정 표현(예. 
“강아지가 슬퍼 보여.”, “고양이가 외로워.”), 5) 전
경/배경 개체의 행동(예. “개가 수영하고 있어.”, 
“멧돼지가 바닥을 바라보고 있어.”), 6) 전경/배경 
개체의 전반적인 위치(예. “자전거가 뒤에 있네.”, 
“풀이 왼쪽에 있어.”), 7) 전경/배경 개체와 움직이
는 물체와의 위치 관계(예. “울타리가 말 뒤에 있
어.”, “계단이 고양이 아래에 있어.”), 8) 전경/배경 
개체와 움직이지 않는 물체와의 위치 관계(예. “자
동차가 집 앞에 있어.”, “강아지가 바위 옆에 있

어.”), 9) 전경/배경 개체에 관련된 시간 묘사(예. 
“갈색 풀이 있는 걸 보니 가을인가 봐.”, “하늘을 
보니 해가 질 무렵인가 봐.”)

코딩을 마친 후, 4장의 장면 묘사를 하나의 발화 
묶음으로 모아 전경 점수로 산출하였다. 전경 점수
는 첫 언급을 제외한 전경에 해당하는 모든 언급 
수를 전경과 배경을 모두 합한 전체 언급 수로 나
누어 전경 물체를 언급한 비율로 정의하고 산출하
였다. 따라서, 전경 점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
며, 0에 가까울수록 전체 발화에서 배경 언급이 차
지하는 비중이 높고 1에 가까울수록 전경 언급 비
중이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첫 언급 역시 4장의 장면 중 전경을 처음 언급
한 횟수를 4로 나누어 전경 물체를 처음 언급한 비
율을 계산하여 첫 언급 전경 점수로 정의하였다. 
첫 언급 전경 점수가 1인 경우 4장의 장면 모두 
전경 개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고, 0인 경우 4
장의 장면 모두 배경 개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을 
나타낸다. 

첫 언급 전경 점수는 장면 속 전경과 배경 중 발
화자가 처음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과 장면 속 발화
자가 고려하는 우선순위를 반영한다. 첫 언급을 제
외한 전체 발화 전경 점수는 장면 속 전경과 배경
에 대한 발화자의 주의 분배와 지속적인 처리를 반
영한다(Masuda & Nisbett, 2001). 

자료분석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은 모두 R 통계 프로그램
(version 4.5.2; R Core Team, 2025)으로 진행하
였다. 우선, 아동의 나이(개월 수), 어머니와 아동
의 발화 중 전경 묘사 비율(전경 점수), 어머니의 
문화 설문지 점수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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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아동의 나이를 통제하고도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아동의 주의 편향
을 설명하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어머니 문화 설문지의 두 유형 간 신뢰도 
동질성 확인을 위해 Feldt(1969)의 F-검정을 실시
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전체 문항 및 하위척도 별 
신뢰도(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다. 이후 하
위척도 및 전체 문화적 가치 점수의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고, 특정 문화적 가치에 편중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적합도 검정을 하였다. 

결  과

한국 어머니와 아동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

아동과 어머니의 연령 집단별 전경 점수 평균은 
표 1과 같다. 어머니 장면 묘사 결과, ‘첫 언급’에
서 전경 점수 평균은 0.38(SD = 0.37)이고, ‘전체 
발화’에서 전경 점수 평균은 0.62(SD = 0.13)이었
다. 단일표본 t-검증 결과, 전체 전경 언급 비율은 
우연수준 50%를 유의하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t(126) = 10.434, p < .001).
아동 장면 묘사 결과, ‘첫 언급’에서 전경 점수 

평균은 0.89(SD = 0.22)이고, ‘전체 발화’에서 전
경 점수 평균은 0.62(SD = 0.27)이었다. 아동도 어
머니와 같이 전체 전경 언급 비율이 50%를 유의하
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t(126) = 4.894, p < 
.001). 

어머니와 아동의 첫 언급 전경 점수에 대해 피어
슨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한 상관관계는 나
타나지 않았다(r(125) = -.007 , p > .05, 표 2 참
조). 그러나 전체 발화 전경 점수에서는 유의한 정

연령 집단 변인 첫 언급 전체 발화

3세
아동 0.93(0.19) 0.78(0.25)

어머니 0.37(0.36) 0.66(0.11)

4세
아동 0.83(0.26) 0.51(0.23)

어머니 0.40(0.37) 0.61(0.13)

5세
아동 0.93(0.15) 0.59(0.26)

어머니 0.38(0.39) 0.60(0.16)

전체
아동 0.89(0.22) 0.62(0.27)

어머니 0.38(0.37) 0.62(0.13)
주. 각 셀의 값은 전경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표 1. 어머니-아동 연령 집단별 전경 점수.

변인 1 2 3 4 5 6

1. 아동 개월 수(연령) -

2. 아동 첫 언급 전경 점수 -0.039 -

3. 아동 전체 발화 전경 점수 -0.261** 0.397*** -

4. 어머니 첫 언급 전경 점수 -0.01 -0.007 -0.001 -

5. 어머니 전체 발화 전경 점수 -0.167 0.195* 0.23** 0.29*** -

6. 어머니 문화적 가치 점수 0.073 -0.069 -0.075 0.015 -0.075 -
*p < .05. **p < .01. ***p < .001.

표 2. 전체 변인 간 상관 (N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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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125) = .23, p < .01). 
아동의 나이는 전체 발화 전경 점수와 부적 상관

을 보였다(r(125) = -.26, p < .01). 이는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배경 개체에 대한 언급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국 어머니가 지닌 문화적 가치

어머니의 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는 문화설문지는 
분석에 앞서 각 유형의 역채점 문항(A형: Q31, B
형: Q2)을 처리한 후, 두 유형 간 신뢰도의 통계적 
동질성을 검증하고자 Feldt(1969)의 F-검정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별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Alpha)는 유형 A에서 .762(N = 
65), 유형 B에서는 .703(N = 62)로 나타났다. 두 
유형의 신뢰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64,61) = 0.801, p > .05). 네 개의 하위척도 모
두 유형 간 신뢰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s > 
.58).

이를 통해 두 유형의 문항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로는 하나

의 자료로 통합하였다. 
문화적 가치는 크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나누

어 비교하였다. 4개의 하위척도 중 수평적 집단주
의(HC)와 수직적 집단주의(VC) 점수의 평균을 내
어 집단주의 점수로 산출하였고, 수평적 개인주의
(HI)와 수직적 개인주의(VI) 점수의 평균을 내어 개
인주의 점수로 산출하였다. 각 어머니의 개인주의 
점수에서 집단주의 점수를 빼서 차이값이 양이면 
개인주의, 음이면 집단주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았다. 0점인 경우 특정 문화적 가치를 지니지 않
는 것으로 보았고, 절댓값이 클수록 해당 가치를 
강하게 지녔다고 간주하였다. 어머니 문화적 가치
의 전체 평균은 -0.37(SD = 2.07)로 나타났다. 하
위척도별로 수평적 집단주의(HC)의 평균 점수가 
6.60으로 가장 높았고, 수직적 개인주의(VI)의 평균 
점수는 4.92로 가장 낮았다. 수평적 개인주의(HI)와 
수직적 집단주의(VC)의 평균은 각각 6.40, 5.08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전반적으로 개인주의/집단주
의 모두 수직적 가치보다는 수평적 가치를 중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어머니 중 집단주의 가치가 우세한 어머니

변인 구분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솟값
(Min)

최댓값
(Max)

전체 문화적 가치 전체 -0.37 2.07 -6.25 3.63

하위 척도

수평적 집단주의
(HC)

6.60 0.98 4.25 9.00

수직적 집단주의
(VC)

5.08 0.95 2.75 7.25

수평적 개인주의
(HI)

6.40 1.09 3.25 8.75

수직적 개인주의
(VI)

4.92 0.97 2.63 7.38

표 3. 어머니 문화설문지(INDCOL 척도) 기술통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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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8(53.5%)명, 개인주의 가치가 우세한 어머니는 
57(44.9%)명이었고, 특정 가치가 우세하지 않은 경
우는 2명(1.6%)이었다. 우세한 문화적 가치가 나타
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집단주의 가치와 개인
주의 가치를 지닌 두 집단 간의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χ2(1) = 0.968, p > .05) 특정 문화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어머니 문화적 가치의 점수가 다른 변인과의 상
관관계를 지니는지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떠한 변인과도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ps > .05).

어머니와 아동 간 언어적 주의 패턴 예측

어머니와 아동의 장면 묘사 시 나타나는 주의 패
턴 간 관계를 아동의 연령을 통제한 부분 회귀 그
래프(그림 2)로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머니가 장면 묘
사 중 전경을 언급하는 비중이 높으면 아동 역시 
전경을 언급하는 비중이 높은 양상을 볼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어머니와 
아동의 전체 발화 전경 점수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전경 점수가 아동의 전경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
는지 검증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 통제 변수인 아동의 연령(개월 수)을 
투입한 결과, 아동의 연령은 아동의 전체 발화 전
경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β = -0.26, p = 
.003, 모델 적합도, F(1, 125) = 9.101, p = .003, 
표 4 참조).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장
면 묘사 시 배경을 언급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
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연령을 통제하고 어머니의 전체 발화 전
경 점수를 추가한 모델2도 유의하였고(F(2, 124) = 
7.184, p = .001), 변산의 10.4%를 설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2의 효과 크기(Cohen’s f2)
는 0.116으로 중간 수준에 근접하게 나타났다. 그
리고 어머니의 전경 점수는 아동의 전경 점수를 정
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는 고유한 요인으로 나타났
다(β = 0.19, p = .027). 

그림 2. 아동의 연령을 통제한 어머니와 아동의 전경 점수 

간 관계.

모델 1 모델 2

아동 개월 수 아동 개월 수
어머니 

전경 점수

B -0.009 -0.008 0.384

SE 0.003 0.003 0.172

β -0.260 -0.228 0.192

t -3.017 -2.649 2.231

p .003** .009** 0.027*

R2 .070 .104

∆R2 .034*

N = 127. *p < .05. **p < .01. ***p < .001.

표 4. 어머니와 아동 전체 발화 전경 점수의 위계적 회귀분

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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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한국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장면 묘사 과제에서 나타나는 문
화적 주의 편향을 확인하고, 양육자의 개인차가 자
녀의 개인차를 설명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어
머니의 문화적 가치와 주의 편향성의 관계도 살펴
보았다. 앞서 제시한 연구 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
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장면 묘사 방식을 살펴보면, 첫 
묘사로 배경을 먼저 언급하는 비중이 높았으나 전
체적으로는 전경 언급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18~36개월 유아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장면 묘사 방식에서 첫 언급의 비중이 전경
이 컸던 김재현과 최영은(2025)의 결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언급 비중에서 
전경 비율이 높게 관찰되었고, 김재현과 최영은
(2025)에서는 첫 언급에서의 전경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경 중심의 묘사 양상은 기
존 한국 성인들이 동아시아 다른 문화권의 성인처
럼 배경과 맥락에 주의를 두는 전체적 주의 편향을 
보인다는 보고(Rhode et al., 2016; Tajima & 
Duffield, 2012)와 상반된 결과였다. 

 그러나 두 연구에서 첫 언급 자체에서의 전경/
배경 묘사 비중은 반대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에서는 배경 정보가 주로 먼저 언급되었던 데 비
하여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어머니들이 전
경 개체를 처음으로 언급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았
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본 연구와 선
행 연구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장면 묘사 과제에
서 사용한 장면 자극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에
서 접할만한 장면의 사진 자극을 사용하였는데, 이
와 달리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단순하게 정

제된 인공 그림 자극(예, 물속 물고기와 수초, 해양 
생물 그림)을 사용하였다. 

일상 장면의 사진에 담긴 배경 정보는 인공 그림 
자극에 비해 더 풍부한 시각 자극을 담고 있는 경
향이 크다. 이로 인해 일상 장면 사진 묘사에서는 
더 다양하게 배경을 묘사할 경향성이 유발될 수 있
고, 반대로 정제된 그림 자극은 배경 묘사 방식에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자극의 특성이 첫 언급에서 주요한 차이를 가져
왔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다른 차이로는 김재현과 최영은(2025)에서는 
어머니가 유아 자녀와 함께 장면을 바라보며 설명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혼자 장면 자극
을 응시한 채로 자극을 볼 수 없는 아동 자녀에게 
묘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동이 공통
의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 양
육자의 묘사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었
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극 속성 및 장면 공유 여부에 
따른 묘사 방식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자극 
속성과 무관하게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나타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Senzaki 등(2016)의 연
구에서처럼 고정된 시각 자극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상을 보여준 후 장면 기억에 기반하여 장면을 묘
사하도록 하는 과제를 수행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
도 있어 보인다. 고정된 시각 자극은 제시된 장면
의 다양한 측면을 모두 묘사하도록 하므로 최초 처
리에 기반한 회상적 묘사가 주의 패턴을 더 잘 반
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초기 배경 언급의 비중이 높았던 
결과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록 양육자들이 변
화된 가치관에 기반하여 자녀의 개인적 선택과 표
현, 성취를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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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도 전달하고 있을 수 있어(범지민, 최영은 
2025; Oh et al., 2024 참조), 두 가치를 동시에 
양립하려 하는 양상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
기 때문이다. 이는 문화적 가치에서 개인주의와 더
불어 집단주의도 함께 중시하는 양상이 관찰된 것
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장면 묘사에서는 첫 언급의 비중이 주로 
전경 물체에 있었다. 이후 지속하여 묘사하며 장면
의 다른 부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경향성
은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와 비
교하여 볼 때, 3~5세 아동들의 전반적인 주의 편향
성은 첫 언급부터 전반적으로 물체 중심적이고 전
경 중심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물체 중심
적 주의 편향성은 4~6세의 학령전기 아동에게서 
기존에 관찰된 물체 편향적인 주의 배분 양상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여(Darby et al., 2021; 
O’Hanlon & Read, 2017) 발달 초기 물체 중심적 
주의는 어느 정도 내재적이고 보편적인 양상일 가
능성도 시사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은 본 연구의 핵심 질문으로 
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문화적 영향을 살펴보는 것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집단 수준 평균 비교가 아니라 개인차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적인 묘사에서 
어머니가 전경 객체에 대한 묘사 비중이 높을수록, 
아동 또한 전경 객체에 대한 묘사 비중이 높게 나
타나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고, 양
육자와 자녀의 주의 편향성이 연결되어 있음을 시
사하였다. 즉,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의 개
인차가 자녀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설명하고 예
측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
이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수준 분석 방식의 연구에서 

관찰하기 어려웠던 양육자가 전수하는 문화적 영향
이 이미 3세 경부터 자녀의 주의 패턴을 형성하는
데 작용하고 있음을 지지하는 중요한 추가 증거로 
판단된다. 발달 초기의 사회적 반경이 주로 가정과 
양육자, 특히 주양육자에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다른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과 더불어 양육자가 
자녀의 문화적 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적으로 실시되었기에 인과관
계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크다. 추후 종단적으로 
자녀와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을 측정하여 
시간상 선행되었던 양육자의 문화적 영향이 이후 
자녀의 주의 편향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지를 살
펴보아야 명확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3세에서 5세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배경 
언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관찰된 패턴도 종단 연구
를 통해 재확인하여 발달 과정에서 문화적 주의 편
향성이 내재화되고 성숙하는 지도 체계적으로 검토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은 양육자의 문화적 주의 편향
성이 문화적 가치와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관한 것
이었다. 문화 설문지(INDCOL, Singelis et al., 
1995)로 측정한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는 집단주의
와 개인주의 중 한쪽으로 크게 편향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유의
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관계성이 관찰되지 않은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 우선, 제한된 반응의 범위로 인
해 유의한 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문
화적 가치에서 집단주의나 개인주의로의 가치 쏠림 
양상보다는 두 가치를 수평적 차원에서 모두 중시
하고 양립하는 패턴이 주를 이루어 주의 편향성과 
관계성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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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사용된 문화적 가치 설문 척도로 측
정된 문화적 가치 개념이 문화적 주의 편향성과 연
관된 문화적 가치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다. 동일한 척도를 사용하여 문
화적 가치를 측정하고, 문화적 가치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되는 관계추론 능력발달(김가영, 2022)
과 자기인식 발달(김민지, 2026)과의 관계를 검증
한 연구들에서도 유의한 관계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문화 설문지에서 문화적 가치를 집단주의
와 개인주의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본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의견도 존재한다(주미정과 
이재식, 2012). 주미정과 이재식(2012)은 개개인의 
문화적 가치가 독립적인 차원으로 존재하기에 단순
히 통합하여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구분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권 내 개인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Na와 동료들(2010)도 문화적 차
이가 개인 차이에 직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
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상정하는 
문화적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활용하여 양육자의 문화적 가치가 자녀의 다
양한 사회, 인지발달 영역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을 
재규명하는 작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남아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 사회
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와 같은 
차원에 따른 문화적 가치가 기존의 가치에서 이행
하고 있는 와중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그 영향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다. 따라서, 특정 문화적 
가치에 기반하여 문화적 주의 편향성이 다르게 형
성되는지를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에
서 방향성이 매우 다른 여러 문화권을 동시에 비교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연구가 북미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교되
었으나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일본도 문화적 가치의 
변화와 이행을 경험하고 있다는 보고도 많다(Chen 
et al., 2021; Park et al., 2014). 따라서 잠비아
나 짐바브웨처럼 집단주의 문화적 가치가 더 강력
하게 보존되어 있는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 등도 추
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연구(예, 
Ross et al., 2017; Tu et al., 2025)들은 이러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어, 추후 이러한 협력, 비교 연
구가 문화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집단 평균 
비교의 방식을 벗어나 문화적 차이와 영향을 개인
차의 수준에서 새롭게 접근하여 양육자의 문화적 
전수와 영향이 기존에 상정한 것보다 더 이른 시기
에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연령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고도 양육자의 문화적 특성이 자녀의 주의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어 문화 전달자로서의 양육자 역할을 부각하였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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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bias, the differential allocation of attention to foreground objects versus background 
context in everyday perception, is shaped by culture and exhibits patterns similar to adults from 
approximately age seven onwards. However, limited research demonstrates the direct influence of 
caregivers as cultural transmitters in shaping attention patterns during early development. This study 
measured cultural attention bias using a scene description task among 127 dyads of Korean children 
aged 3-5 years and their mothers, and examined whether individual differences in mothers’ attention 
bias predicted their children’s attention bias. The results showed that both children aged 3-5 and their 
mothers displayed foreground-focused attention patterns in their descriptions. This pattern differed 
from previous findings in Korean adults but resembled attention bias patterns observed in North 
America. Furthermore, the stronger the mothers’ tendency to describe foreground objects, the greater 
the proportion of foreground references in their children’s descriptions. This predictive effect remained 
significant after controlling for children’s age, suggesting that caregivers, as cultural transmitters, may 
directly contribute to shaping children’s attention patterns during early development.

Key words : Cultural attention bias, Scene description, Cultural transmission, Caregiver influence


